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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7.(금) 09:00 배포 일시 2023. 2. 17.(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 2. 17. 1차 회의 개최,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 점검 및 현지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월 17일(금), 한국콘텐츠

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수출지원 정책 추진

  우선 이번 1차 회의는 현재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과 지원 정책을 전반적

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에 신설된 콘진원의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텐츠 장르별 본부,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기업 수출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해외비즈니스센터별 

운영현황과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기업 컨설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 4개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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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 미국(LA), 중국(북경·심천),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프랑스(파리), 베트남(하노이), UAE(두바이), 태국(방콕), 러시아(모스크바) 10개소 

운영 중, 미국(뉴욕), 영국(런던),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독일(프랑크푸르트) 

5개소 신규 구축 예정(’23년 하반기)

  전병극 차관은 “문체부는 K-콘텐츠의 영업사원으로서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라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K-콘텐츠 

산업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격주로 정례화해 운영한다. 2차 회의부터는 

콘텐츠 수출기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게임, 영상 등 장르별로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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